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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많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관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글은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2020년부터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아카이브 구축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유물 정리(목록 작성, 메타데이터 정의, 디지털화 및 보존용품 적용 등)에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기관에서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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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and art galleries in Korea build and service archive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of an archivist who has performed the archive construction 
work of the Seoul Museum of Korean Folk Music from 2020, focusing on relic organization 
(listing, metadata definition, digitization, application of preservation products, etc.). The 
article shares an account of the promotion process and can serve as a guide for those 
conducting archive work in othe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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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공공과 민간영역을 막론하고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일찍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정부기관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현대

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개 기관의 공연예술아카이브 네트워크가 

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카이브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기록원 개원, 서울역

사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서울공예박물관 아카이브, 서울시립미술관 아카이브 건립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을 건립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관에 기록 수집⋅보존⋅활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분야에서는 최근 방송사의 아카이브 사례가 있다.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카이브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기도 하고, 특정분야의 역사를 기록하

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방영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렇듯 국립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아카이브 구축 사례도 향토민요를 잘 보존⋅서비스하기 위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민요자료와 관련하여 정리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산재되어 있는 민요 관련 기록을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2019년 11월 개관하였다. 향토민요 

자료 중심의 국내 첫 박물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민요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승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임

을 미션과 비젼을 통해 밝히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기증, 구입 등을 통해 시청각, 종이류, 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민요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2020년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서울우리소리박물  소개 화면

(출처: 서울우리소리박물  홈페이지, http://gomuseum.seoul.go.kr/sekm/archive/sori/intro/ArchiveIntroMuseu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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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공유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추진한 2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내용과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2단계 사업은 아카이

브시스템(서비스, 관리)개발과 소장유물에 대한 정리 등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선정해서 진행하였다. 두 가지 과업

을 선정한 이유는 정리 작업을 통해 파악되는 정보가 관리 메타데이터, 분류체계 등에 중요한 자료이며, 시스템을 

구축할 때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글에서는 새로 건립된 기관에서 기록, 유물 관리 등 

아카이브 업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정리 작업 과정을 중심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 

2.1 박물관 유물 정리

유물을 정리하는 작업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또 대상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담당자가 혼자서 정리하는 경우

도 있지만 용역사업을 통해 하기도 한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는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사업 중 일부로 소장유

물에 대한 상세한 목록 작성과 정리를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1단계: 전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2단계: 형태에 따라 사진촬영 및 스캔 방법을 통해 디지털화 하였다. 

3단계: 유형별 보존용품 적용 및 서가배치 등을 수행하였다. 

각 단계마다 추진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2.1.1 유물 목록 작성

유물의 목록은 아카이브 구축 업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아카이브시스템을 개발할 때 관리 메타데이

터 구성, 분류체계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유물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고, 

소장유물의 유형이나 형태가 다양하다면 각각에 특성에 맞는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사 메타데이터에는 

공통적으로 입력되어야하는 항목(명칭, 생산자, 기증자, 크기 등)과 유형마다 각기 다른 입력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시청각류의 경우 재생시간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안에 담긴 내용의 정보도 함께 작성해야한다.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로 드러난 사항 중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적는 게 중요하다. 

향후 디지털화 작업 우선 대상을 선정하는데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담긴 내용과 실물에 적힌 

사항이 다를 경우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정리사업을 통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정보를 식별번호, 기본정보, 생산정보, 분류정보, 보존정

보, 형태분류 등의 항목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먼저 입력할 메타데이터를 정하고 입력방식, 범위 등을 결정하

였다. 소장유물을 정리하면서 식별번호는 모빌렉에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 1번부터 일련번호를 입력하였다. 

각 유물별로 번호를 잘 떨어지는 테이프, 포스트잇 등으로 부착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자료

명, 자료내용 등 기본정보를 작성하였다. 자료명은 생산년도, 명칭, 형태 등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기입

하여 최대한 유물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1999년 ○○지역 민요취재 녹음 카세트테

이프’로 자료명을 입력하였다. 자료내용은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유물의 외적으로 드러나 있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 외에 원본여부, 전자여부, 공개⋅비공개, 검색어, 크기, 주⋅부수량, 복본수량 등은 

확인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작성하였다. 검색어는 기본적으로 유물명에서 3∼4개로 선별하였다. 주⋅부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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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테이프로 예를 들면 음원 등이 담긴 카세트테이프 본체를 주수량으로 나머지 케이스, 속지 등을 부수량으

로 하였다.

생산, 분류, 보존, 형태 정보에 대해서도 작성하였다. 생산정보는 지역, 일자, 생산자, 생산기관, 국내외 구분 

등으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소장유물을 수집했을 당시 파악된 정보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입력하였다. 분류정보는 시대, 출처, 형태, 주제로 구성하였다. 소장유물 전체에 대해 기본 정보

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류마다 세분화 하였다. 보존정보는 수장고 모빌렉에 단과 열 번호를 정하고 

배치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였다. 형태정보는 각 형태마다 필요 정보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메타데이터를 정하였

다. 예를 들면 도서의 경우 출판사, ISBN 등이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고, 박물류의 경우에는 재질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정리하자면 목록작업을 수행할 때 입력 메타데이터를 결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장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유물을 조사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사용한 메타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식별번호 식별번호

기본정보

자료명

자료내용

원본여부

자여부

공개구분

비공개사유

검색어

크기

주수량

부수량

복본수량

생산정보

생산지역

생산일자

종료일자

생산자

생산기

국내외구분

분류정보

시

출처

형태

주제

보존정보 보존공간, 서가, 열, 단

형태분류

도서: 발행자, ISBN, 출 주기, 발간연도, 출 사, 쪽수 등

문서: 문서번호, 쪽수, 크기

시청각: 촬 장소, 일자, 총 재생시간 등

박물: 재질, 크기 등

홍보인쇄물: 쪽수, 크기 등

<표 1> 유물 수조사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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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유물 디지털화  보존용품 용

디지털화 작업은 실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한다. 즉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실물을 

보지 않고도 유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작업을 하면서 유물이 가지고 

있는 외적특성, 맥락 등이 잘 나타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목록 작성 작업과 마찬가지로 형태마다 

유효한 디지털화 방법을 적용해야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선행적으로 파악된 형태에 따라 방법을 정하였다. 박물류

(의복, 흉상 등),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은 사진촬영을 하였다. 도서, 문서류와 일부 릴테이프에 들어있는 

기록지 등은 스캔을 하였다. 

박물류 중 의복은 민요 명창의 무대의상, 의례를 지낼 때 입었던 옷이 주를 이루었다. 접혀진 상태에서 촬영

하게 되면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펼친 상태를 유지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부 

저고리, 치마 등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경우에는 함께 촬영을 하여 하나의 사진으로 남겼다. 흉상, 악기, 취재 

녹음기 등은 정면을 위주로 촬영하였고, 측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각도로 여러 장의 사진을 남겼다. 특히 

장구와 같은 악기류의 경우에는 사진으로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본연의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다.

도서간행물류는 최대한 훼손을 막는 방법으로 디지털화 하였다. 각 장마다 스캔을 해서 남겨야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종류가 대부분 학술지인 점을 고려해서 앞에 표지와 목차 등을 위주로 디지털화 하였다. 대신에 

내용에 대한 기술을 상세하게 입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문서류는 기준을 정하여 건 분류를 우선 진행

하였다. 예를 들면 방송 큐시트의 경우 방송일자별로 건으로 묶어서 스캔작업을 하였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양이 많고 디지털화 작업을 하면서 고민됐던 건 카세트, 비디오, 릴 테이프에 대한 사진 

촬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테이프에 케이스, 속지 등 형태가 다른 자료가 함께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속지와 케이스에는 녹음을 한 후 메모한 내용이나 소장자가 나름대로 붙인 순번, 제목 등이 적혀있었다. 

최대한 이들의 맥락을 한 장의 사진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하나의 유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우선 정면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메모가 적힌 부분이 

정면이 아닌 경우에는 정면과 테이프 자체에 메모가 적힌 부분을 모두 촬영하였다. 안에 있는 속지는 케이스에 

끼운 채로 글자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필름첩, 사진첩 등을 대상으로 사진촬영과 스캔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다만 기존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최소화하였다. 

디지털화를 완료한 유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유형에 맞는 보존용품을 사용하였다. 소장 유물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 CD, 카세트테이프 등에 대해서는 크기에 맞게 제작된 틀을 활용하여 서랍장에 보관하였다. CD, 

카세트테이프 등의 외적인 형태가 유사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쉽게 식별 할 수 있게 

케이스 상단에 일련번호 부착과 소장 유물 목록 라벨을 출력하여 함께 보관하였다. 문서류는 스캔작업을 완료한 

후 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 파일철에 사용하여 편철하고 보존 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액자와 같이 

외부 충격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유물은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도서류는 별도의 서가에 모아 배치하

였고, LP음반은 크기에 맞는 중성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지금까지 2020년에 아카이브 구축업무 중 유물 정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은 기관의 

성격이나 예산, 인력 등의 상황, 소장 자료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유한 방법은 다른 

기관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우선 유물목록을 작성해야한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향후 아카이브시스템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구성해야 한다. 디지털화

는 사진 촬영, 스캔 중 유물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존용품은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 중 유형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크기, 재질 등을 고려해서 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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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박물관에서 아카이브 구축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 중 현재 기록관리계에서 함께 공유해 

봤으면 하는 과제를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에서 기록관리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박물관의 아카이브는 무엇인가 유물인가 아니면 유물과 구별되는 다른 자료인가? 

셋째, 문화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록관리계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현장에서는 앞에 세 가지 질문보다 더 많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한다. 많은 고민만큼 문화기관에

서 기록관리 전문가가 자신의 역할을 잘해내는 사례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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